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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8. 21.(수)

규제샌드박스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
-  한국일보 8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 주요내용

□ 한국일보는 8.21일 「신사업 임시 허용해도 ‘규제개선’ 성공은 24% 뿐」 

제하의 기획기사*에서, 

 ㅇ 규제샌드박스 심의기한 지연, 부처간 이견으로 특례 연장 불투명, 저조한 

법령정비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. 

     * (사례) 내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, 약국 앞 화상투약기,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

2. 설명내용

□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

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상의 문제점*들에 

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,

     * 부처간 이견 조정에 장시간 소요, 과도한 부가조건 등 실증 애로, 법령정비 지연 등

 ㅇ 여러 차례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｢규제샌드박스 

운영 개선방안｣을 마련ㆍ발표한 바 있습니다.(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, 8.1)

□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에 마련된 개선

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,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

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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